
21세기형환경재앙
여천앞바다를검은기름으로뒤덮었던씨프린스호의악몽이채가시기도전에태안앞바다를또다시검은기름
덩어리가뒤덮는사고가발생했다.
12월7일충남태안군만리포해수욕장에서서북쪽으로 8km 지점에정박하고있던홍콩선적 14만7000톤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가 삼성중공업 소속 1만2000톤급 대형 해상 크레인선과 충돌하면서 적재한 원유 1만
톤이상이바다로유출된지 10일이지난현재까지도사고가수습되지않고있다.
특히, 유출된 기름 덩어리가 조류를 타고 흘러들면서 사고 현장에 그치지 않고 서해안을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오염을극소화시키기위한방제작업으로온나라가난리법석이다.
국내에서발생한최대의해양오염사고였던 1995년 씨프린스호사고당시원유유출량 8381kl의 2배 수준에
달하는기름유출사고가발생했으니관계당국이아니고서는아무도 3-4일만에해결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지
않았지만 10일이지나서도해결될기미를보이지않는다는점에서걱정이아닐수없다.
그것도 태안앞바다가오염되는데그치지않고위로는인천앞바다를위협하고남쪽으로는천수만을지나군산
앞바다와부안군계화도까지위험하다고하니더이상끔찍하지않을수없다.
여천 앞바다에 그치지 않고 남해안과 부산 태종대까지 오염시켰다는 씨프린스호 사고가 터진 지 12년이 지난
오늘에다시대형기름유출사고가반복된것은무엇때문인가?
해상크레인선이 항로를 이탈해 80분 후 유조선과 충돌했어도 원유 적재탱크가 이중구조였다면 기름 유출사고
가발생하지않았거나발생했더라도소규모에그쳐오늘과같은난리법석을떨지는않았을것이다.
1차적으로는항만당국과사고바지선의예인선사이에무선교신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고사고유조선과의
통신에도문제가있었던것은분명하나사고유조선이이중탱크구조만갖추고있었다면하는아쉬움이남는까
닭이다.
정부가 12월11일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충남 태안·서산·보령·서천·홍성·당진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
정하고수만명의자원봉사자들이기름제거작업에동원되고있지만유출된기름을제거하는응급방제에도 1개
월이상이소요되고, 광활한지역의피해를완전복구하려면최소 10년이상이필요하다고한다.
아직까지유출된기름의 10%도수거하지못한상태에서오일볼이서해안곳곳으로흘러들어 2차 오염을유발
하고 바다 속 생태계를 파괴함은 물론 천수만까지 오염되면 세계적인 조류 서식지까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
다.
오일볼은 바다 위를 떠돌던 기름 덩어리에서 표면의 휘발성분이 날아가면서 탁구공이나 야구공 크기로 굳어진
것으로바다속으로가라앉게되나수온이올라가면다시물위로떠올라기름막형태로터지면서 2차오염을일
으킴으로써 1차오염못지않은환경재앙을불러일으킬것이자명하다.
물속에서흘러다니는동안에도물고기나해조류에달라붙어생명을앗아가고기름분해미생물에의한분해속도
도느린편이어서조류를타고충남은물론이고경기, 전북, 전남연안등에흘러들어큰골칫덩어리로등장하고
있다.
경질유분이 증발된 뒤 아스팔트 성분으로 끈적거리게 굳어버린 타르볼도 문제로 오일볼과 타르볼이 해양 생태
계를파괴시킨뒤먹이사슬을타고플랑크톤, 물고기, 사람으로오염을확산시킬것을생각하면 5-10년 동안은
서해안이암흑으로변할수밖에없을것이다.
문제는씨프린스호의원유유출사고가터진지 12년이흐른지금까지해양및환경당국은무엇을하고있었는
가하는점이다.
당연히 원유나 석유제품, 화학제품을 운송하는 선박에 이중탱크 사용을 조기 의무화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낮잠만자고있었던꼴이되고말았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와 환경호르몬 배출에 따른 생태계 교란에 대해서는 야단법석을 떨면서도 가능
성이충분한석유및화학제품유출사고에대해서는아무런준비도없었다는것이안타까울따름이다.



관계당국은이중탱크사용의무화시점을앞당길수있는조치를서둘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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